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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대표 만찬 간담회 - 2018.06.18. 서울 공관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수는 제가 예전부터 모셨던 분

들이고, 또 제가 흠모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뵙게 되는 분들도 낯설지는 않고요,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식품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농협법 개정도 있

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때의 인연으로 농업계하고

는 조금 친해진 편이고요. 또 농도 전남에 가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는 됐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저보다는 대통령을 만

나고 싶어 하셨고, 저 또한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을 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요즘에 워낙에 한반도 문제를 가

지고 아주 다각적인 외교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뵙기에도 딱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계시고, 때로는 지쳐계시고 그

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때로는

꿩 보다 닭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여러분 뵙기로 한 날짜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대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리고 또 오

늘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저희가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저희들

숙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김현수 차관이 와 계시는데, 아시는 것

처럼 장관이 지금 공석중입니다만, 김현수 차관이 대단히 유능

한 차관이셔서 장관 공석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잘 하고 계

십니다. 누가 장관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런 좋은 차관두면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거에요. 장관 있을때나 없을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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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다고 그러면...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99% 막걸리를 마십니다. 
1%는 자기는 어느 경우에도 소주를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분

들이 1%는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소주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

시고요, 막걸리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

럼 양재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의 공식 식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걸리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손님 연고지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그런데 손님 연고지가 제각

각일 경우에는 두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손님들의 상호관계가

수평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막걸리로 하고요, 수직적인 것

같다 그럴때에는 젤 쎈 양반 연고지로 하는데,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에 관해서는 우선 제가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

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환불문제(쌀 우선 지급금 환

급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농업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통 크

게 결단해주셔서 그걸 풀어주신 것,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일도 있냐고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보통 농민단체에 좀처럼 잘

안 풀리는 문화가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출

범 초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쌀값이 비교

적 좋아서 우리 언론들이 좋아지는 건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촌놈이라 그걸 알아요. 야적 시위가 없었던 해가

작년이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제가 3년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가을되면 야적이 늘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놀

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좋은일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과제 또

한 몇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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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산물 가격이 늘 국정의 화제가 되고, 감자값이 조금 내렸

지요? 또 양파값이 여전히 싸서 저한테도 싼 김에 누가 김치

를 많이 담아서 양파김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

는데요, 그런 개개의 문제들도 과거보다는 좀 더 세세히 내각

에서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찬이지만

맛나게 드시면서 한분도 빠짐없이 그동안 마음에 품으셨던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